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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운암 마애승상

은 부처님의 얼굴을 새겨

놓은 대부분의 마애상과

는 달리 활짝 웃고 있는

다섯 스님의 얼굴이 조각

되어 있는 점이 특이합니

다. 폭 9~14cm, 길이

10~15cm 크기인 각 스

님들의 머리는 삭발한 형상이며, 얼굴에는 눈썹과

코, 미소띤입이묘사되어있습니다.”

“75년 당시에는 무너진 움막의 흔적이 있었습

니다. 당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보

고도 한동안 그냥 지나쳤는데 85년에 동국대에서

찾아와 조사하고 탁본을 하더니 조각 기법으로 보

아고려시대의것이라고했습니다.”

6월 26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

사 뒤편에 있는 폐사된 백운사(구 용운암)옆 마애

승상(과천 향토유적 제 4호) 지킴이 이순자씨(50)

와 75년 마애승상을 처음 발견한 이기주씨(81)가

과천 문화재 지킴이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문화답사에는 특별히 과천문화재지킴이

전성제 회장(67), 김광미 총무(48), 조영미(66), 조

상철(65)씨, 과천자원봉사센터 직원 정현수씨가

참여했다.

과천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이 오전 10시 아침회

의를 마친뒤 서둘러 길을 나선것은 이순자씨가 그

동안 과천시에 끊임없이 요청해 최근 3개나 설치

된 마애승상 가는길 표지판을 보기위해서다. 또

이순자씨가 그토록 공을 들이는 향토문화재를 보

고싶다는의견도분분했기때문이다.

“어머 여기에 금강문 소림굴이라는 글귀가 새겨

져있어요”

“가느다란 눈, 오똑한 코, 반쯤 벌려 웃고 있는

입이모두비슷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얼굴을 보니 동자승처럼 보여

요”

“과천에 이런 특이한 마애상이 있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과천 문화재지킴이 회원들은 이순자씨와 이기

주씨의 안내를 차례로 듣고난 뒤 마애상을 세밀하

게뜯어보며한마디씩거든다.

마애승상이 86년 과천시 문화재 자료로 등록되

는데 혁혁한 공로가 있는 이기주씨(국가유공자회

과천지회 회장). 이기주씨는 최근 과천 문원중학

생들을대상으로문화재교육에전념하고있다.

“길도 없이 수풀로 가려진 마애승상 가는 길이

말끔히 정리된 것을 보니 이순자씨가 참 대단하다

고 생각합니다. 또 무너진 돌무더기에 가려진 마

애승상부근도아주말끔하게정비됐네요”

이기주씨는 마애승상 발견당시 용운사에 다니

며 새벽기도를 하고 서예를 배웠다. 어느날 우연

히 산속 바위틈에서 마애승상을 발견해 85년 과천

시에 문화재 등록을 요청했다. 이후 마애승상은

동국대 사학과 조사단의 답사후 86년 과천시 문화

재자료로등록됐다.

이기주씨는“스님상이 특이해 우연찮게 얘기하

고 보니 동국대에서 와서 조사하고 탁본까지 한

것을보았다”며“그인연이지금문화재지킴이활

동을하는계기가된것같다고말했다. 

이기주씨의 바톤을 이어받아 2004년부터 현재

까지 마애승상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순자

씨. 이순자씨의 열성적인 활동은 지난해 문화재청

문화재킴이우수사례로선정되기도했다. 

“언젠가 절에 갔는데 대웅전 대적광전 보광전

관음전 비로자나전등 전각의 이름이 모두 다른 것

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궁금해 문화재 공부를 시

작했지요”

이순자씨는 이후 사찰문화학교에 입학해 불교

문화와 역사를 공부했다. 이후 과천시 역사유적의

심장부가 관악산에 있는 신라고찰 연주암과 연주

대임을알게됐다고말했다.  

그래서 연주대를 설명하고 싶지만 관악산 꼭대

기에 있으니 답사객을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

다. 그래서 이순자씨는 마애승상에서 직선거리로

전방 400~500m에 위치한 보광사에서 중학생들

을 상대로 사찰의 구조와 불교문화를 설명하는 현

장교육을실시하고있다.

이순자씨는 학생들에게 항상‘뿌리’를 강조한

다. 바로‘나뭇가지’이론이다. 

“여러분은 나무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부모님은

그 꽃과 연결된 나뭇가지이고, 조부모님은 부모님

과 연결된 줄기이지요. 이 원리를 모르면 내가 누

군지도 모릅니다. 결국 꽃을 피우기가 힘들지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조상들을 기억하고 되돌아

보는것은바로그때문입니다.”

보통 문화재 해설에서 벗어나면 싫어할 것 같아

주저하지만 이순자씨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꼭

학생들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오히려

좋아한다. ‘또 절이냐’고 말하는 학생들도 이순자

씨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

로서의절의소중함을새삼인식한다.

“이순자 선생의 공로가 참 대단해요. 무슨 활동

비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

도 쉬지 않고 봉사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기주씨)

“아니예요.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이기주선생

님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 교육을 하는데 한번도

빠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문화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큰지느껴질정도예요.”(이순자씨)

서로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기주씨와 이

순자씨는 과천 문화재지킴이 봉사회원들과 함께

문화재홍보프로그램만들기, 답사활동전개, 문화

재 지킴이, 문화재 해설사로 눈 코 뜰 새 없는 분주

한나날을함께하는도반이다.

또 다른지역 문화답사 자료나 문화재청 교육내

용을서로공유하기도한다.

이기주씨와 이순자씨는“폐사지의 기왓장 조각

하나도 버릴수 없는 소중한 문화재이자 역사의 흔

적”이라며“지역문화를 알리고 지키는 일에 많은

사람들의참여가있었으면한다”고입을모았다.    

과천/글= 김원우기자∙사진=고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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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06년 7월 5일 수요일(주간)  제 585 호

뿌리없이 줄기와 잎 있을 수 있나요?

경기도과천시문화재자료인용운암마애승상을처음발견해시에신고한이기주씨(왼쪽)와현재지킴이활동을하는이순자씨는서로에게큰힘이되는둘도없는도반이다.

과천 마애승상 지킴이 이기주∙이순자씨

마애승상지킴이 봉사활동 선후배 관계

이기주씨가발견, 문화재 등록 일등공신

2004년부터 이순자씨가맡아 주변 관리

지역문화알리기에 푹 빠진 다정한 도반

범어사 법문세트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빛고고을을 불불교교아아카카데데미미’’-- 
‘‘부부처처님님 1100대대 제제자자와와 행행복복한한 삶삶에에 대대한한 이이야야기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법문세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무료배송) 낱개 3천원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분들께

최고의법보시
(도반선물로최상의선택)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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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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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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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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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없는 문을 열다

■ 30,000원(무료배송)


